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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의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그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

한 2019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분석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3,018명에 관한 자료를 Process Macro Model 4번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주거빈곤은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주거빈곤과 우울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청년의 우울은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의 우울은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은 주거빈곤으로 인

해 우울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우울은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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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

기로, 이 시기의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취

업과 결혼, 주거 마련 등의 생애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김은정, 2015). 하지만, 이러한 과업 수행의 

실패는 우울, 낙인감,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적 위

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의 과업 수행

은 향후 진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재희, 박은규, 2016; 장휘숙, 2009). 더욱이 최

근 고용시장의 악화와 더불어 주거 양극화 문제 

등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청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직관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청년의 자살 문제인데, 통

계청(2023)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순위가 자살

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자살률은 2017년 이후 4년 

동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왔는데, 2017년 인구 

10만 명당 청년자살률은 18.2명인데 비해 2021년 

청년자살률은 24.2명으로 지난 4년간 약 6.0명 증

가하였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이처럼 청

년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

년자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과 사회적 개

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자살은 어느 한순간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

니라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그리고 자살시도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이다(손신영, 

2014; Glenn, Cha, Kleiman, & Nock, 2017; 

Henry, Ai-Vryn, Conal, & Brian, 2004). 따라

서 청년 자살에 대한 개입은 자살의 하위요인에 

대한 개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중 자살생각은 실

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변은경, 김미영, 강은희, 2020; 임

지혜, 김재우, 2020). 특히, 자살생각은 한 번 발

생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단

서가 되는 경향이 있다(김은정, 민주홍, 2020; 조혜

정, 2018). Reinherz, Tanner, Berger, Beardslee, 

and Fitzmaurice(2006)이 실시한 코호트 연구에

서는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실제 자살시도를 약 12배 더 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우울, 고립감, 낮은 사회적

지지, 무망감, 불면 등을 경험하는 대상일수록 자

살생각이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다

수의 종단연구에서 공통되게 보고되었다(Hintikka 

et al., 2009; Kivelä et al., 2019; Wilcox et al., 

2010; Zhang, Law, & Yip,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생각을 촉발하는 다

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

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김재우, 2018; 김지혜, 탁영

란, 2018; 윤우석, 2016; 정인관, 한우재, 2020)과 

소득, 취업 등의 경제적 요인(이윤정, 송인한, 2015; 

이재경, 이래혁, 이은정, 장혜림, 2016), 우울, 음주, 

박탈감 등의 심리적 요인(박은옥, 최수정, 2013; 변

은경, 김미영, 강은희, 2020; 선승아, 2021) 등 다

양한 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자살관련 영향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거빈곤에 주목하

고자 한다. 오늘날 주거는 개인이 거주하는 물리

적 장소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생산활동 및 사회

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복합적인 장소로써 그 

중요성과 역할이 확장되었다(김선덕, 2021; 황윤

희, 정재호, 2023). 따라서 주거빈곤을 경험한다는 

것은 물리적 형태의 취약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

닌, 사회적 관계의 위축과 사회적 박탈감, 낙인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Evans, 

Wells, & Moch, 2003).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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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감 등 정신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임성옥, 2022; 임승학, 장희순, 2017; Tunstall et 

al., 2013). 대표적으로 퇴거위험과 주택의 자가 

여부 등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강동훈, 김윤태, 2018; Law, 

Kõlves, & De Leo, 2016; Lorant et al., 2005), 

주거빈곤이 발생하기 쉬운 낙후된 도심이나 슬럼

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자살사고와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

명민, 성정숙, 이현주, 2019; Culbreth, Swahn, 

Ndetei, Ametewee, & Kasirye, 2018).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거에서 빈곤을 경험한

다는 것은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

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득과 사회적 자본이 낮은 

청년의 경우, 주거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필요

가 있다(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2017).

한편, 청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우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생명존

중희망재단(2023)에 따르면, 우울감을 경험한 성

인의 자살생각률은 26.3%로 우울감이 없는 성인

(1.5%)에 비해 24.8%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의 우울감 경험률이 중장년층에 비해 높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청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유

추해 볼 수 있다(질병관리청, 2022). 박은미와 정

태연(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우울증상이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약 

31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은 주거

빈곤에 의해 촉발되기도 하는데, 배정희와 구예닮

(2023)은 청년의 주거빈곤이 우울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주거의 물리적 불안정성

을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의 미충족, 주거의 경제

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주거비 과부담 등이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배, 유병

선, 신수민, 2012; 김영주, 곽인경, 2020; 남지현, 

2022; 이지은, 2022; 유설희, 김지혜, 임준, 2022; 

고은아, 2023). 주거빈곤으로 인한 우울은 다시 자

살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청년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주거빈곤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

시에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빈곤

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

는 주거빈곤이 발생하기 쉬운 고령층(김동배, 유

병선, 신수민, 2012; 박은주, 권현수, 2020; 이지

은, 2022)과 장애인(김새봄, 김준수, 2024; 김태

완, 박지혜, 2010; 남지현, 2022) 혹은 아동(이한

나, 김승희, 2021; 임세희, 김희주, 2019)을 중심

으로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배

정희, 구예닮, 2023). 다시 말해,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는 사회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

제로 취급되어 청년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

를 다룬 실증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김비

오, 2019; 배정희, 구예닮, 2023; 변금선, 이혜림, 

2022). 또한, 자살과 같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함에도, 그 원인이 심리적 

문제로 한정되어 주거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갖

는 영향력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문하늬, 채철균, 

송나경, 2018).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이라는 환경적 요

인과 우울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으

로써 청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주

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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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년 주거빈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청년 주거빈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를 향유하지 못하는 상

태를 뜻하는 주거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박탈하고, 사회적 배제나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우선희, 2024; 이수비, 최

윤주, 이현옥, 2021; 하성규, 2000). 주거빈곤의 

측정방식은 크게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

부담으로 분류된다(김은지, 전희정, 2023; 배정희, 

구예닮, 2023). 주거의 물리적 취약성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

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주거빈곤으로 정의한다. 최

저주거기준은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그리고 구

조․성능 및 환경 기준으로 구성되며, 이중 하나

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판단

하여 주거빈곤으로 정의한다(김비오, 2019; 박금

령, 최병호, 2019; 임세희, 2024). 또한, 연구자에 

따라 쪽방, 고시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 거주지를 주거빈곤으로 포함하여 정의

하기도 한다(박지현, 2020; 장민설 외, 2021). 한

편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의 비중이 20～30%를 초과할 

경우, 이를 주거비 과부담으로 판단하여 주거빈곤

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은주, 권현수, 2020; 임세

희, 박경하, 2017). 

청년이 경험하는 주거빈곤의 심각성은 주거빈

곤의 유형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국토교통부(2023)의 ‘2022년도 주

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의 비중은 

17.0%로 일반가구(16.0%)에 비해 큰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청년 가구주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

거하는 청년을 포함할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청

년이 주거빈곤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빈곤을 조

사한 변금선 외(2023)의 연구에서는 청년 5명 중 

약 1명이 임대보증금 부족, 공과금이나 관리비의 

연체, 퇴거 위기,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를 지난 1

년 동안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형주 외

(2022)의 연구에서는 청년 3명 중 약 1명이 자신

을 ‘주거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주거빈곤에 대한 청년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 

또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빈곤은 청년이 

속한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1인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빈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의 물리적 측면

과 경제적 측면 모두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요인

으로 보고하고 있다. 먼저 주거빈곤의 물리적 측

면과 관련하여, 악취, 소음, 부족한 채광, 오염된 

대기, 열악한 단열 성능, 상하수도의 고장 등 낙후

된 주거상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행동장애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고 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Al horr et al., 2016; Barnett, 

Zhang, Johnston, & Cerin, 2018; Beemer et 

al., 2019; Evans, 2003; Yang, Wang, Huang, 

Kelly, & Li, 2023). Haines, Stansfel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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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lund, and Head(2001)는 소음공해에 지속

적으로 노출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수준과 공격성의 수

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의 

주거빈곤도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하고, 삶의 질

을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연구를 통해 

주거특성과 건강지표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2015)은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만성질환의 개수와 우울 및 자살 생각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거비부담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갈등의 

대처능력을 낮추기도 하는데(임재현, 2011), 임세

희(2010)는 주거비 과부담이 보호자의 우울 수준

을 매개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주거비 부담은 그 자체가 경제

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교육, 여가활

동, 보건, 식재료 구매 등 비주거 분야의 지출을 

제약함으로써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우선희, 2024; 임세희, 2010; 

조정희, 박미선, 2022). 개인은 높은 주거비 부담

을 완화하고자 기존 주택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

로 이동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주택의 점유 형

태가 자가에서 전세로, 혹은 전세에서 월세로 불

안정하게 변화되기도 한다(이윤홍, 2016; 진미윤, 

2013).

이러한 주거빈곤은 성인 이행기 과정에 있는 청

년의 사회적 과업 수행을 저해하고, 소득 및 자산 

축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애리, 심미

승, 박지현, 2017; 안승재, 송치호, 2023). 청년의 

주거빈곤이 장기화될 시,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의 시기가 지연되며, 취업 등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변금선, 이

혜림, 2022; 안승재, 송치호, 2023; 박지현, 2020). 

또한, 청년이 경험하는 주거빈곤의 문제는 청년이 

속한 가구형태나 가구주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임을 고려할 때, 전체 청년을 대

상으로 주거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년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자

발적인 행위이다(김현순, 김병석, 2007). 자살생

각은 자살에 선행되는 요인이자 실제 자살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임

지혜, 김재우, 2020; 하영진, 2022).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유형을 분류한 서종한, 최선희와 김경일

(2018)은 자살이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

지만, 빈곤, 우울, 사회적 고립, 실업, 가정불화 등 

만성적인 생활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

써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따라서 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이 삶

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써 자살생각 및 자살

시도 등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를 연구한 서채민(2023)은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

하고 있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약 3.37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타이완의 주택 임대료 상

승과 성인 자살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Chen, Li, 

Chen, and Yen(2024)은 노인층보다 청년층에서 

주택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자살률 증가의 폭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거의 열악한 환경도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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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을 조사한 Choi, Lee, 

Chun, and Shin(2024)의 연구에서는 약 30% 

이상의 청년들이 자살생각을 경험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3년간 추적연구를 통해 임시거처에 생활하는 성

인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Xu 등(2018)은 자살생

각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청년이 

경험하는 주거빈곤은 취업, 교육, 여가활동, 사회

적 교류 등 일상생활에 다양한 제약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살생각

을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주거빈곤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

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

거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

인과 종사상 지위, 가구 총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

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재우, 2018; 박은옥, 최수정, 2013; 선승아, 

2021; 이수비, 신예림, 윤명숙, 2022; 임지혜, 김

재우, 2020; 하영진, 2022). 일반적으로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

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우, 2018; 

박은옥, 최수정, 2013; 정인관, 한우재, 2020). 또

한,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

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자살생각을 경

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김재우, 2018; 선승아, 

2021; 정인관, 한우재, 2020). 한편, 선행연구에

서는 연령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

게 보고되고 있는데, 즉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생

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박은

옥, 최수정, 2013; 정인관, 한우재, 2020)와 연령

과 자살생각은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다(박은미, 정태연, 2017; 이수비 외, 2022).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이 낮거나 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선승아, 2021; 이수비 외, 2022; 이

재경 외,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거

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종사상 지위, 가구 총소득

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3) 청년의 주거빈곤, 자살생각, 우울의 관계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거빈곤이 자살생각

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주거빈곤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이나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등으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다. Reeves 등(2015)은 유럽 20개국

의 남성을 대상으로 주거비 과부담과 자살률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며, Jones와 

Pridemore(2016)는 미국 대도시의 주택난과 자

살률 간의 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간의 차이는 주거빈곤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스트레스

에 노출되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거빈

곤이라는 사회환경적 요인 이외에 청년들의 심리

적 취약성 또한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수비 외, 2022).

대표적으로 우울은 청년들이 경험하기 쉬운 정

신건강의 문제 중 하나로 실제 자살과 자살생각

을 예측하는 데 가장 강력한 설명요인으로 다뤄

지고 있다(김재우, 2018; 이웅, 임란, 2014; 이흥

표, 2014). 우울이란 기분 저하와 함께 생각의 흐

름, 내용, 동기,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뜻한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

보포털, 2024). 성인을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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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으로 나누어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강은정(2005)은 우울이 자살생각을 예측할 가

능성이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메타분석한 안세영, 김종학과 최

보영(2015)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치는 우울의 효과크기가 무망감이나 생활스트레

스 등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그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주거빈곤이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미와 

김주일(2021)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에 

속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

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배정희와 구예닮

(2023)은 청년의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였다. 또한, 주거빈곤의 경제적 측면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서안(2018)은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했으며, 특히 월세 가구의 경

우 자가가구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청년 주거빈곤, 자살생각 그리고 우울의 구조적 

관계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자살 행

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주요 모델 중 하나로, 

해당 모델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원

과 그것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정한 성향 혹은 기질

이 결합하여 자살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Zubin 

& Spring, 1977). 스트레스원은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을 가리키며, 취약성에

는 비관적 태도, 절망감, 충동성 등 개인의 유전적 

혹은 심리적 요인이 해당된다(서종한, 최선희, 김

경일, 2018; 정영숙, 정영주, 2015). 청년의 주거

빈곤과 자살생각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스트

레스 취약성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빈곤은 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만성

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스트레스로써 청년의 정서

적 발달과 안전을 저해하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

한다. 한편, 주거빈곤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일관되지 않는데, 이는 주거빈곤이 자살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심리적 

요인인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청년의 

자살생각은 주거빈곤이라는 스트레스원과 스트레

스원에 반응한 우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거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단선적 관

계만을 파악했을 뿐,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

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애(2010)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을 적용하여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주거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청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그 대상도 1인 가구로 

한정된 연구가 많다(김비오, 2019; 김지은, 2021;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장은지, 유

다은, 2021). 주거빈곤은 청년이 속한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과 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청년을 포괄하

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 주거빈곤

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다룬 서채민(2023)과 Choi 

등(2024)은 주거빈곤이 청년의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침을 보고하였지만, 두 변수 간의 단선적 관

계를 입증했을 뿐,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구조적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에 근거했을 때,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라는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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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기반하여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

지욕구 조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년의 삶의 주요 영역인 

노동, 사회보험, 건강, 주거,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의 근거자료

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

상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

하 청년 3,018명이다. 표본설계는 이차 층화표본

추출방식으로 1단계는 2018년 기준 통계청 집계

구에서 확률비례계통 추출을 하였고, 2단계에서

는 집계구 내 가구에서 계통추출하여 전국의 300

개의 집계구에서 평균 10가구의 표본을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문항에 충실

하게 응답한 3,01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3) 측정 도구

(1) 독립변수: 주거빈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주거빈곤을 활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법을 토대로 한 최저주거기준 미

달 여부를 활용하였는데, 특히 최저주거기준 중에

서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필수 설비 기

준, 구조․성능․환경을 활용하였다. 먼저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4㎡, 2인 가

구는 26㎡, 3인 가구는 36㎡, 4인 가구는 43㎡이

었고, 5인 가구는 46㎡, 6인 가구는 55㎡를 충족

해야 하며, 7～9인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기

준 55㎡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인 9㎡를 추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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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원 수에 따라 더하여 산출하였다. 연구참여

자의 주거면적이 가구 구성별 기준 면적보다 적

은 경우에 미충족으로 판단하였다. 필수 설비 기

준은 단독 상하수도, 단독 입실부엌, 단독 수세식

화장실, 단독 목욕시설을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미충족으로 판단

하였다.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내열․방화․

방연․방습’,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 설비’,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 오염’, ‘해일․홍수․

산사태 및 질병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4개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이 중 한 가지 지표라

도 ‘불량’과 ‘조금 불량’한 상태이면 미충족으로 

판단하였고, ‘양호’와 ‘조금 양호’이면 충족으로 판

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적, 구조․성능․환

경, 필수 설비의 세 가지 영역 중 한 개라도 미충

족되는 경우 주거빈곤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며, 빈

곤 상태인 경우는 ‘1’로 코딩하였고, 아닌 경우에

는 ‘0’으로 코딩하였다.

(2) 종속변수: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사용된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자살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번이라

도 있습니까?’라는 단일 문항 질문을 활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예’(=1), ‘아니오’(=0)의 이분형 범주

로 측정하였다.

(3) 매개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사용된 우울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증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cale Depression: 

C E S - D )를 활용하였다(박채림, 한창근, 2023). 

CES-D는 청년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증 경

험을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예시는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마음이 슬

펐다’ 등에 관해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

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극히 드물다’=1

점, ‘가끔 있었다’=2점, ‘종종 있었다’=3점, ‘대부분 

그랬다’=4점). 자료 분석에는 11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0.87이었다.

(4) 통제변수

통제 변수는 선행연구(배정희, 구예닮, 2023)를 

토대로 하여 성별, 연령, 1인 가구 여부, 교육수준, 

주거지역, 가구 총소득, 주관적 건강, 종사상 지위

로 선정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

다. 1인 가구 여부는 ‘1인 가구’=1, ‘2인 이상’=0으

로 측정하였고, 가구 총소득은 ‘100만원 미만’=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6,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7, 

‘700만원 이상’=8로 측정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무

직’,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고용 등’, ‘자영업자’로 

측정하고, 가변수로 변환하였다. 또한, 성별(남성=0, 

여성=1),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0, ‘대학교 

졸업 이상’=1), 주거지역(수도권=0, 비수도권=1)은 

이분 변수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1점)～‘건강 아주 안 좋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

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R version 4.3.1과 PROCESS 

v4.21 for R package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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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이분형 종속변수를 Process Macro

을 활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장혜림, 이재경, 이

래혁, 2020; Hayes, 2022)를 참고하여, PROCESS 

Macro Model 4번을 활용하여 청년의 주거빈곤

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레핑 시 표본의 수는 10,000개로 설정하

였다. 

3.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자살생각 경험은 있음이 2.7%(82명)이었고, 

없음이 97.3%(2,936명)이며, 주거빈곤은 빈곤이 

12.1%(365명)이었고, 비비곤은 87.9%(2,653명)

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평균 16.10점이었고, 

표준편차는 3.57점이었으며, 최소값은 11점, 최대

값은 4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1,572명

(52.1%)으로 여성 1,446명(47.9%)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은 19～24세가 1,135명(37.6%)

이었고, 25～29세는 988명(32.7%), 30～34세는 

895명(29.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45세(SD= 

4.48)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1,587명(52.6% )으로 비수도권 거주자 1,431명

(47.4%)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고졸 이하가 1,519명(50.3%)

으로 대졸 이상 1 ,4 9 9 명(4 9 .7 % )보다 많게 나

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일자리가 1,229명

(40.7%)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없음이 1,144

명(37.9%)이며, 임시직 고용, 일용직 근로자, 자

활근로,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임시직 등은 

403명(13.4%), 자영업 242명(8.0%) 순이었다. 가

구 총소득은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16.1% 

(486명)이며,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5.7% 

(473명)이고, 700만원 이상 15.2%(459명)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447.72만원(SD=240.02)이

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4.26점(SD=0.686)

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종속변수인 청년의 자살생각은 주거빈곤(r=.077, 

p<.001), 우울(r=.38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인 청년의 주거빈곤은 우울(r=.131, p<.001)과 유

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관관계분석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0.6 이하

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년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1) 청년의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주거 빈곤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72.531, p<.001). 통

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거 지역, 종사

상 지위, 가구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년의 주거 빈곤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74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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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M(SD) Min-Max

자살생각
있음 82 2.7

-
없음 2,936 97.3

주거빈곤
빈곤 365 12.1

-
비빈곤 2,653 87.9

우울 - - 16.10(3.57) 11-44

성별
남 1,572 52.1

-
여 1,446 47.9

연령

19~24세 1,135 37.6

26.45(4.48) 19-3425~29세 988 32.7

30~34세 895 29.7

가구유형
1인 가구 761 25.2

-
2인 이상 가구 2,257 74.8

주거지역
수도권 1,587 52.6

-
비수도권 1,431 47.4

교육수준
고졸 이하 1,519 50.3

-
대졸 이상 1,499 49.7

종사상 지위

무직 1,144 37.9

-
상용직 1,229 40.7

임시직 등 403 13.4

자영업 242 8.0

가구 총소득

100만원 미만 83 2.8

447.72

(240.02)
0-2,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83 9.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49 14.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34 14.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73 15.7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86 16.1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51 11.6

700만원 이상 459 15.2

주관적 건강상태 - - 4.26(0.686) 1-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자살생각 주거빈곤 우울

1. 자살생각 1

2. 주거빈곤 .077*** 1

3. 우울 .380*** .131** 1

주: *p<.05, **p<.01, ***p<.001. 

자살생각(있음=1, 없음=0), 주거빈곤(빈곤=1, 비빈곤=0)

<표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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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수: 자살생각

B SE z

상수 -1.752 1.153 -1.519

통제변수

성별(ref=남성)  0.300 0.235  1.275

연령  0.032 0.031  1.043

교육수준(=대졸 이상) -0.359 0.273 -1.311

가구 유형(=2인 이상 가구)  0.081 0.320  0.254

주거지역(ref=수도권)  0.197 0.233  0.846

종사상 지위(ref=무직)

종사상 지위1(=상용직)  0.230 0.298  0.774

종사상 지위2(=임시직 등)  0.503 0.325  1.545

종사상 지위3(=자영업자) -0.693 0.639 -1.085

가구 총소득 -0.000 0.000 -0.609

주관적 건강상태 -0.865 0.133 -6.498***

독립변수 주거 빈곤  0.740 0.253  2.916**

로그우도 (df) 72.531(11)***

McFadden 0.096

Nagelkerke 0.107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p<.05, **p<.01, ***p<.001.

<표 3> 청년의 주거 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2) 청년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년의 주거 빈곤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

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주거 빈곤을 포함한 

후에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Model A),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F=21.5581, p<.001), 청년의 주거 빈곤

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B=.612, p<.01). 즉, 청년의 주거 빈

곤이 있을수록 우울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주거빈곤, 매개변

수인 우울을 모두 포함한 뒤에 자살 생각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Model 

B). 분석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514.1734(12), p<.001), 청년의 우울은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71, p<.001). 즉, 청년의 우

울 정도가 증가할수록 자살 생각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변수인 우울을 

통제한 후에 독립변수인 주거 빈곤은 종속변수인 

자살 생각에 유의미하지 않은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B=.523, p=.061). 다시 말해, 

청년의 주거 빈곤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우울

은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 검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

년의 주거 빈곤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

의 매개효과는 .166(BootSE=.041)이며, 95%의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ootCI: .096 ～ 

.253). 즉, 청년의 주거 빈곤이 발생하면 우울 정

도가 증가하며, 우울 정도가 증가할수록 자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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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del A 

종속변수: 우울

Model B

종속변수: 자살 생각

B SE t B SE z

상수 18.646 .725  25.720*** -7.491 1.392 -5.383***

통제변수

 성별(ref=남성) .413 .129   3.203** .279 .263  1.061

 연령 .047 .018   2.581** .010 .034   .280

 교육수준(=대졸 이상) -.234 .155  -1.506 -.322 .308 -1.045

 가구유형(=2인 가구) .538 .197   2.725** -.419 .368 -1.137

 주거지역(ref=수도권) .102 .128    .795 -.006 .265  -.023

 종사상 지위(ref=무직)

 종사상 지위1(=상용직) -.218 .163  -1.336 .343 .330  1.039

 종사상 지위2(=임시직 등) .172 .201    .858 .518 .363  1.428

 종사상 지위3(=자영업자) -.484 .265  -1.824 -.557 .697  -.800

 가구 총소득 -.049 .044  -1.119 -.078 .088  -.896

 주관적 건강상태 -1.033 .094 -11.039*** -.443 .147 -3.011**

독립변수  주거 빈곤 .612 .132   4.644*** .523 .280  1.872

매개변수  우울 .271 .022 12.325***

adj R
2 0.0731

F(sig.) 21.5581(11.3006)***

로그우도 (df) 514.1734(12)***

 McFadden 0.3172

 Nagelkrk 0.3446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p<.05, **p<.01, ***p<.001.

<표 4> 청년의 주거빈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매개변수 Effect BootSE
95% CI

LLCI ULCI

주거빈곤→우울→자살생각 .166 .041 .096 .253

Number of bootstrap samples=10,000, SE=Standard Error,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표 5> 우울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검증

각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년의 주거 빈곤과 자살생각과의 관

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자살을 예방 및 개입하기 위한 실

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청년의 주거빈곤은 자살생각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가 빈곤한 청년일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

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청년의 주거비 과

부담이 자살 생각을 높인다는 서채민(2023)의 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주택 임대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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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층 자살률에 기여한다는 Chen 등(2024)

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청년층은 살 만

한 집에서 거주한다는 인식 수준이 다른 세대보

다 열악하다는 선행연구(최은영, 2014)를 고려하

면,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의 주거빈곤이 자살생

각에 미친다는 연구 결과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의 주거빈곤은 우울감을 높이며, 높은 우

울감은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의 주거빈곤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배정희와 구예닮(202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과 같은 주거빈곤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오서안, 2018; 

이정미, 김주일, 2021). 이어서, 청년의 우울이 자

살 생각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강은정(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 우울이 다

른 주요 요인들보다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한 안세영, 김종학과 최보영(201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 즉, 청년의 주거빈

곤이 우울을 거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을 

적용하면 청년의 주요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써 주거빈곤이라는 환경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며, 특히 개인 특성인 우울이 취약성으로 

작용하여 주거빈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매개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Zubin & Spring, 1977).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청년의 자

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사업과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열악

한 주거환경이 우울감을 거쳐 자살 생각 가능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에 있어 주거 빈곤 수준을 고려할 것이다. 실제

로 협소한 공간, 위생 불량, 높은 화재 위험 등의 

불안정한 주거지가 모인 지역사회의 주민 자살률

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최명민, 성정숙, 이현주, 

2019). 따라서, 주거빈곤이 심각한 지역사회 유형

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자살 고위험 지

역사회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주거 환경 개

선을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을 보다 확

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이 쾌적한 주거지

를 마련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

거지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면 청년의 정신건강

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청년 자살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청년 주거 정책은 크

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민정, 2023), 첫

째, 행복 주택과 같이 청년에게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둘째, 청년 전용 버

팀목 전세자금과 같이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 셋째, 청

년 가구 지원과 같이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보전

하고 지원해 주는 주거비용 현금 지원 정책, 넷째,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기타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청년에게 주택수당과 같이 직접적

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주택수당을 활용하

여 월세로 사용하거나 주거지 개선을 위해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300크로나 정도의 주택수당을 제공하여, 적

절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명진, 2019). 따라서, 청년 주택수당을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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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로 제도화하여 주택수당을 제공한다

면 주거빈곤을 완화되어 청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기 전에 

청년이 주거지를 탐색하는 과정에 도움을 제공한

다면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년이 독립하여 

주거지를 탐색하면, 낮은 가격으로 열악한 주거지

에 거주하기 쉽다(정민우, 이나영, 2011). 따라서, 

청년이 주거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거 복지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다양한 주택 정보와 지원

을 받아 쾌적한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청년센터에서는 진

로, 건강, 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상담

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데(서울청년센터 강북, 2024), 이러한 청년 종합

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주거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과 지

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거빈곤 문제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위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빈곤 수준과 그로 인한 우울

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우울 고위험군에 속

하는 청년의 자살 위험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

여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주택상

담 및 주거복지교육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황규홍, 권현주, 오지영, 2023). 추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상담과정에서 물리적 지

원뿐 아니라 주거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우울 및 

자살 생각에 관한 선별검사를 진행하여 고위험군

을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청년의 정신건강 증

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층화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한 전국 단

위 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청년의 주거빈곤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스트레스 취약성 이론을 적용하여 우울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의 자살 예방

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며, 그에 따른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

단자료를 활용한 연구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검증하

는 종단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빈

곤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

부를 주거 빈곤의 지표로 활용하였으나, 선행연구

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배정희, 구예닮, 2023), 

주거비 과부담(서채민, 2024), 주거비 과부담과 최

저주거기준(김비오, 2019; 임세희, 박경하, 2017)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바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의 지표를 보다 명확히 개념

화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활용한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을 경험

한 연구참여자의 비율이 매우 낮아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추출방법을 활

용하여 표본 수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1인 가구, 원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가구 

등의 청년의 가구 유형에 따라 주거빈곤 문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의 가족 유형을 세분화하여 

가족 유형에 따른 청년의 주거 빈곤의 차이를 비

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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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Housing Pover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Adult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inho Jhone, Heewook Yang, Sungkyu Lee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ousing poverty among young adults on suicidal ide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is relationship. The study 

conducts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raw data from the 2019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Young Adult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ata from 3,018 young adults aged 19 to 34 were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 4.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poverty among young adults was positive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Secon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overty 

and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Third,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was positive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Fourth, depress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overty 

and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adul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using poverty leads to 

feelings of depression, which in turn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suicide among young ad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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